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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울 집값 얼마였을까?

한성부 부동산 300년 매매문서 자료집으로 공개

- 서울역사박물관,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발간

- 한성부 부동산 거래 이력과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고스란히 담겨

- 노비·여성 등이 부동산 소유하고 거래한 사실도 확인돼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최근 소장유물자료집14 ‘조선후기 한

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조선후

기 서울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문서 304

점이 수록되었다. 각 고문서의 도판과 원문을 싣고, 전문가 해설을 추

가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장유물자료집에는 장기간 거래된 문서가 다수 수록되어 주목된다.

동대문 밖 농지를 거래한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미

터에 이른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 동안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museum.seoul.go.kr


- 2 -

□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의 기와집은 180년 동안 거래된 이력

이 남아있다. 1724년의 집값은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에 해당)

이었는데,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더니, 19세기 말에 이르러

동전 28,000냥으로 폭등했다.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의 인플

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 18세기 전반의 쌀 1섬은 은화 1~2냥 정도에 거래되었다. 당시 1섬은 약 80

kg 무게로 추산되며,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 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은화 300냥은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다.

□ 노비가 자신의 집을 매도하는 사례도 있어 흥미롭다. 신분을 사비(私

婢, 개인 소유의 여종)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

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하였다가 은화 150냥에

매도하였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

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한성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 당사

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하였다.

□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하여 소유주가 보관하였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

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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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금년 중으로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

가옥 매매문서 200여 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을 이어서 발

간할 예정이다. 소장유물자료집은 서울역사박물관 내 기념품점과 서

울특별시청 지하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박

물관 누리집(https://museum.seoul.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수록 자료 및 용어>

※ 조선시대의 매매 계약서를 명문(明文)이라고 한다. 토지와 가옥 뿐 아니라 노

비나 기타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명문을 작성했다. 명문에는 매물의 정보와

가격을 기재하고, 매도자와 증인 등이 서명을 하여 내용을 보증하였다. 거래

완료 후 한성부에 공증을 신청하는 문서는 소지(所志)이고, 한성부에서 발급

하는 공증서는 입안(立案)이라고 한다. 매도자와 증인의 진술서는 초사(招辭)

라고 하였다. 양반들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꺼려 노비에게 매매를 위임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위임장인 패자(牌子)을 써서 명문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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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 자료 4매

사진1: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소장유물자료집

사진2: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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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의 펼친 사진. 1609년부터 1765년까지 동대문

밖 농지를 거래한 매매문서 36점을 이어붙였다. 길이가 12미터에 달한다.

사진4: 여성인 김조이와 노비 효생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명한 부

분을 확대한 것이다. 김조이는 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고(좌), 노비 효생

은 손가락 마디를 표시하여 서명하였다(우).


